
스마트폰으로 사진작가 되기!
환영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진가가 공모한 사진 중에 선정한 우수작을 내건 

전시입니다. 당연히 전문가용 카메라인 DSLR로 찍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진전이 특별한 

건 바로 이 사진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글   김경환 기자(dalgudot@donga.com) 

참고 서적 이상우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행사진 잘 찍는 법’

편집자 주

여기 2쪽에 걸쳐 소개한 사진은 모두 ‘제7회 국제 

모바일 사진 대회’ 수상작입니다.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은 기종마다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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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면 

국제 모바일 사진 대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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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lya Peshkova(MPA2017) ⒸNeha Wadekar(MPA2017) ⒸDouwe Dijkstra(MPA2017)

ⒸNanDeng(MPA2017)ⒸClaire Doyle(MPA2017)



많은 사람이 아래 당근케이크 사진처럼 ‘아웃포

커스’된 사진을 보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스된 사진을 찍는 가장 쉬운 

방법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

리개값(이하 F값)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F값은 1.4, 2, 2.8, 4, 5.6, 8, 11, 16, 22와 같

이 나타내는데, 이들은 무리수 와 관련이 있

어요. 조리개 구멍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라 

하면, 반지름을 배 했을 때 구멍의 넓이는 2배

가 돼요. 원의 넓이가 πr2이므로 r이 배가 되면 

넓이는 π( r)2=2πr2이 되기 때문이지요.

F값은 조리개 구멍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수

마치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듯한 ‘패닝샷’을 찍고 

싶나요? 이 사진을 찍는 답은 ‘분수를 알라’입니다. 

위 사진은 셔터스피드를 적당히 느리게 해서 촬영

한 사진입니다. 셔터스피드는 카메라 셔터가 ‘찰

칵’하는 시간을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결정하

는 값으로 분수로 나타내요. 초 단위로 1/2000초, 

1/160초, 1/4초 같은 식으로 나타내지요. 분수의 

분모가 클수록 짧은 시간 동안 찰칵하는 것입니다.

패닝샷을 촬영하기 위해 먼저 셔터스피드를 

1/30~1/90초로 설정합니다. 목표로 한 자동차를 

터치해 초점을 맞춘 뒤, 자동차의 움직임을 쫓으며 

촬영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

지는 초점이 흐릿해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셔

터스피드는 프로 모드와 M모드, 전문가 모드 등에 

들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로, 조리개 구멍이 2배 커지면 F값은 배로 작

아집니다. 예를 들어 F값이 2일 때 조리개 구멍을 

2배 커지게 하고 싶으면 F값을 2× 의 근삿값인 

1.4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구멍을 12배로 만들려면 

2× 의 근삿값인 2.8로 바꾸고요. 앞서 말한 F값

은 모두 의 거듭제곱의 근삿값입니다.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문제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는 조리개를 

조절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으니 걱정마세

요. 아이폰 광고에서 ‘인물사진 모드’를 들어봤을 거

예요. 이는 소프트웨어로 아웃포커스 효과를 만들

어 주제인 인물을 부각시키는 모드예요. 

인물사진 모드라고 인물에만 쓸 필요는 없어요. 

주제를 부각하고 싶은 모든 피사체에 활용할 수 있

지요. 기능을 실행한 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곳을 

콕 터치해 촬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종마다 아

웃포커스 모드의 이름이 다르니 내 스마트폰에서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웃포커스를 하는 방

법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왼쪽 비법을 참고해 아웃

포커스에 도전해 봅시다! 

셔터스피드가 느려지면 늘어난 시간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낮에 패닝샷을 촬영하

려면 빛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

를 조절하는 ISO를 가장 낮은 

값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

래도 사진이 너무 밝을 수 

있는데, 흐린 날이나 밤에 

셔터스피드와 ISO를 적절

히 조절하면 패닝샷에 성

공할 수 있을 겁니다. 위 

사진과 그림, 설명을 참고

해 도전해 봅시다.

‘있어 보이는’ 아웃포커스의 비밀

역동적인 사진의 비법은?

아웃포커스 비법 대공개!

➊ 스마트폰 카메라 앱에서 지원하는 아웃포커스 

모드를 적극 활용한다. 아웃포커스 모드를 쓰기 힘

든 상황일 때는 ➋, ➌번의 방법을 시도해 본다.

➋ 피사체에 렌즈를 가까이 대고 촬영한다. 단, 너무 

가까우면 초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으니, 초점을 잡

을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깝게 한다. 

➌ 피사체 뒤쪽에 있는 배경이 멀면 자연스럽게 배

경이 흐려진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웃포커스를 하는 방

법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왼쪽 비법을 참고해 아웃

포커스에 도전해 봅시다! 

➋ 피사체에 렌즈를 가까이 대고 촬영한다. 단, 너무 ➋ 피사체에 렌즈를 가까이 대고 촬영한다. 단, 너무 ➋

가까우면 초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으니, 초점을 잡

을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깝게 한다. 

➌ 피사체 뒤쪽에 있는 배경이 멀면 자연스럽게 배

경이 흐려진다.

＜아웃포커스가 된 사진은 초점을 

맞춘 대상 외의 배경이 흐릿하게 

보인다. 스마트폰 아웃포커스 

모드는 ‘인물사진’, ‘라이브포커스’, 

‘아웃포커스’ 등 스마트폰 

기종마다 이름이 다르다.

카메라 앱의 프로 모드, M모드, 전문가 

모드에 들어가면 셔터스피드와 ISO를 

조절할 수 있다. 아쉽게도 카메라처럼 

조리개를 조절할 수는 없다.

셔터스피드를 1/30~1/90초로 설정한 뒤 

자동차의 움직임을 쫓아 셔터를 여러 번 

누르면 패닝샷을 촬영할 수 있다.

조리개를 개방할수록 

아웃포커스가 잘 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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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찰칵!

찰칵!

ISO 셔터스피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일을 ‘노출을 조절한다’

고 해요. 사진을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 보이는 

대로 나오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지요. 노출은 앞

에서 봤던 F값과 셔터스피드, ISO와 관련이 있

어요. F값이 작을수록, 셔터스피드가 느릴수록, 

ISO가 높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여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요. 셋의 관계는 3차원 좌표로 나타

낼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3차원 노출 큐브’를 

보며 노출을 이해해 봅시다. 

스마트폰에서는 간단하게 터치로 노출을 조절

할 수 있어요. 자동 모드에서 초점을 잡고 싶은 

부분을 터치하면 노출을 조절하는 막대기가 생기

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며 원하는 밝기로 만들면 

돼요. 아주 쉽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프로 모드와 M모드, 전문

가 모드로 들어가면 셔터스피드와 ISO를 직접 조

절해 원하는 노출을 만들 수 있어요. 셔터스피드

를 느리게 할수록, ISO를 높일수록 사진이 밝아

질 거예요. 셔터스피드를 너무 느리게 하면 사진

단호하게 기하학을 알아야 한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사진은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그대

로 찍는 게 아니에요. 사진은 직사각형 프레임 안

에 담겨요. 직사각형 안에 원하는 장면을 어떻게 

넣을지 끝없이 고민해야 하지요. 그래서 사진의 

구도가 중요합니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프레임 안에서 점과 선, 삼각형, 사각형을 찾아보

고, 대칭을 활용해 보세요. 기하학은 구도 연습의 

51

밝고 화사하게 찍으려면? 

구도 잘 잡는 비법은?

➊은 노출이 적정한 사진, ➋는 노출이 과한 

사진, ➌은 노출이 부족한 사진이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부러 노출이 과하거나 부족하게 

찍기도 한다. 

공대 출신의 아마추어 사진가 김홍석 씨는 F값, 셔터스피드, ISO를 각각 

축으로 하는 3차원 노출 좌표를 만들었다. 3개의 값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냈다. 만약 F값을 2로 고정한다면 

노출은 셔터스피드와 ISO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때는 

2차원 좌표 위에서 생각할 수 있다.

길라잡이가 될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소개한 팁을 보니 사진에 흥미가 

생겼나요? 처음에 소개한 제7회 국제 모바일 사진 

대회 수상작 같은 사진을 찍고 싶나요? 그렇다면 

사진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 보세요. 사진

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언젠가 사진을 ‘어떻게’ 찍

을지보다 사진에 ‘무엇을’ 담을지 더 고민하게 된

다면 당신은 진짜 사진작가가 된 겁니다.

셔터스피드가 느릴수록 밝아진다.

ISO
가 높

을수록 밝
아진다.

이 흔들릴 수 있고, ISO를 높일수록 사진에 자글

자글한 노이즈가 생겨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값
이 

작
을
수
록 

밝
아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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